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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유연성(flexibility)’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고용,

임금,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을 지칭한다. 노동시장의‘안정성

(security)’은 고용안정, 실업시 소득대체수단의 확보, 고용가능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 안정

성을 보장하는 특성을 일컫는다. 외양상 상치될 것 같은 두 특성이 결합되어‘유연안정성

(flexicurity)’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되었다. 

유연안정성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이후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널리 알려진 바

와 같이 그 모태는 유연한 노동시장-광범위한 사회보장-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으로 대표

되는 덴마크의 성공 사례이다. 덴마크는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매우 유연하고 동적인 노동시

장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영국에 버금갈 정도로 해고가 자유롭고 노동이동도 빈번하다. 그러나

고용보호법제가 느슨한 국가들에서 해고 및 실업비용 대부분을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

과는 달리 덴마크는 해고 및 실업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인 활성화프로그램으로 실업 기간을 줄임으로써 노동시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성공하였

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제 유연안정성은 덴마크 모형만을 일컫는 고유명사에 머물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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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유연화에 수반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안정화

기제를 확충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하에서 생존을 담보하는 필요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국가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유연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시스템

과 노동시장정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유연안정성의 모색에서 덴마크의 모형은 분명 매력적이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 될 점은, 덴마크

의 경우 전통적으로 복지국가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이

어서 고용보호 수준을 높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안정성과 유연성의 토대로부터 커다란 사회적 저항 없이 유연안정성 시스템으로‘진화’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임금근로자의 약 90%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근시안적이지 않은

노∙사∙정 협의구조의 전통도 이러한 변화의 순항에 큰 몫을 하였다.

그러나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형을 벤치마킹하는 다른 국가들은 덴마크가 갖고 있던 토양과는

전혀 다른 토양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정규직의 경직성과 비정규직의 유연

성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보장의 전통이 미약하다는 점, 노∙

사∙정 간 중장기적 협의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형을 바로 대

입시키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모든 사회시스템이 그렇듯이, 유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덴마크 모형에 국한하지 않고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시도된 다양한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의 토양에 맞는 변화의 동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네

덜란드와 같이‘계획적’으로 유연안정성을 도모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사례

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